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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1. 조사대상 및 시기
䤎대상지역 : 용인시기흥읍신갈리산5번지일대

䤎시 기 : 고려~조선시대

䤎대상유적 : 용인시기흥읍신갈리산 5번지사지

2. 지도
䤎본문에삽입된유적위치도는국립지리원발행 1/50,000, 1/100,000, 1/5,000을 기본으로하였다.

3. 도면
䤎본문의유구도면은 1/30 축소를기본으로하고별도의스케일을표시하였다.

䤎유물실측도면은 1/3을기본으로하였으며, 축척이다른것은별도의스케일을표시하였다.

4. 기타
䤎본지표조사는경기문화재단부설기전문화재연구원이대한주택공사의용역을받아실시하였으며조사와보

고서간행에필요한비용은대한주택공사에서부담하였다.

(조사비용 : 32,3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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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自然地理的環境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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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調査內容
1. 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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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호 담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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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1호(1, 3)·2호담장지(2, 4~8) 출토유물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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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調査槪要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산5번지 일원 약 1400여평에
대하여 2000년 6월 30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시·발굴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대한주택
공사경기지역본부에서택지개발사업을추진중인곳으로전체면적은 12만2천여평에달한다. 본 발굴조사는
지표조사결과유적이 확인된 3, 4지점을 대상으로 우선 시굴조사를실시하였고그 결과 건물지와담장석렬
등의유구가확인된조사 3지점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발굴조사결과 확인된 유구는 건물지 2동과 담장석렬 2동이다. 유구는 후대의 교란이 극심하여 정확한 구

조를파악하기어려우나‘玄化寺’명기와가출토되는것으로보아사지로판단된다. 건물의사용시기는기와
의제작방법과문양, 청자, 분청사기, 백자등의유물이출토되는것으로보아고려말~조선초기로추정된다.
금번조사를위한조사단의구성은다음과같다.

조사단장 : 장 경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지도위원 : 故 한병삼 (전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위원)

김동현 (동국대학교교수, 문화재위원)
이남규 (한신대학교국사학과교수)

책임조사원 : 김 성태 (기전문화재연구원연구실장)
조 사 원 : 소 상영 (기전문화재연구원연구원)

김현준 (기전문화재연구원조사원)
조사보조원 : 강 동석 (성균관대학교사학과석사과정) 

윤 명준 (한양대학교문화인류학과 4년)
오승렬 (인하대학교사학과 3년)

보고서 작업에 있어 제반사항은 김현준이 담당하고 김태근(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박순영(총신대학
교 역사교육학과 4년)이 보조하였다. 유물의 실측, 도면의 제도 및 편집은 김태근, 박순영이 담당하였고, 사
진촬영및 편집은김현준, 김태근이담당하였다. 원고의집필은김현준과이승연이 작성한것을김성태, 소
상영이가필수정하였으며, 이를최종적으로장경호가감수하였다.

8

도면 1. 유적 위치도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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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遺蹟의 位置와 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용인시는 경기도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위도상 동경 238˚10′∼201˚30′, 북위 398˚30′∼
430˚10′에 위치한다. 용인시는 광주산맥에 속하여 남북으로 뻗어 있는 네 개의 산줄기에 의해서 구분되고
있다. 시의서쪽으로화성군과의경계지역에는광교산, 백운산, 바라산, 형제봉등으로이루어진 400m 이상
의 남북방향 산릉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비교적 고도가 낮은 산릉이 남북으로 조성되어 있다. 주요 산봉은
수정산, 구봉산, 정배산 등으로 저구릉성산지들이 발달해 있으며 그 사이에 침식저지와 충적지들이 형성되
어 있다. 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주요 하천으로는 금령천, 기흥천, 청계천, 탄천과 신갈천이 있다. 주로 이들
하천을따라충적대지가형성되어있으며, 유적도하천주변으로분포되어있는양상이다. 
조사지역의위치는경기도용인시기흥읍신갈리산5번지일원으로용인면허시험장동측편에자리한다. 유

적은 해발 110.1m의 능선에서 뻗어 내린 소구릉상에 위치해 있으며, 면허시험장을 기준으로 동쪽사면· 남
동쪽사면이해당된다. 유적 주변은해발 110∼200m 내외의 봉우리들이형성되어있는낮은구릉지대로대
부분경작지대로사용되며, 군데군데민묘들이분포한다. 유적의남쪽은경작지대를이루고있고북쪽으로는
영동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다. 서쪽으로는 약 700m 떨어져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한다. 조사지역 중 면허시
험장과바로인접해있는곳은, 예전에전투경찰중대의막사가있었던관계로상당부분이교란되었다. 
일제시대에 조성된 지형도(도면3)를 통하여 조사지역의 원래 지형을 살펴보면, 면허시험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에소로가조성되어있었는데, 이 소로는북쪽의남동마을로연결되고있다. 또한, 지금의 영동고속도로
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논과 밭이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는 저지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이곳과
북쪽의마을이서로왕래가가능했던곳임을알수있다. 

2. 考古學的 環境

용인시 일대는 최근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폭등하고 있는데, 대상지역은 구성면, 기
흥읍, 수지읍일대에집중된다. 따라서구제발굴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용인시 일대의 고고학적 조사는 일제시대에 도요지를 중심으로 시작 되었고, 이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지

표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국립박물관에 의해서이다1). 이 조사에서 기존에 알려진 유적을
재확인하고 하천변과 작은 구릉을 중심으로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후 용인시에 대한 지표
조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기시작한것은 1996년 서울대학교박물관의지표조사를통해서인데2), 이 조사
에서구석기시대유물이이동면, 남사면 등 5개 지점에서최초로확인된점이주목된다. 구석기시대유적유

10

도면 2. 유적지형도 (1:5,000)

조사지역

1) 국립중앙박물관, 『신암리Ⅰ』, 국립박물관고적조사보고제20책, 1988
2) 서울대학교박물관, 『용인시의문화유적』, 1996.



물로는 이외에도 수지읍 죽전1리에서 타제석기 1점이 채집되었으며3), 양지면 평창리유적이 발굴조사되었다
4). 신석기시대유적은기흥읍상갈리에서빗살무늬토기가다수출토된유물포함층이확인되었다5).  이 유적에
서 뚜렷한 유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 내륙지역에서 발견예가 드문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 되었
다는점에서중요하다. 
청동기시대유적은 유물산포지와 지석묘가 곳곳에서 확인된다6). 지석묘는 구성면 상하리, 원삼면 사암

리·맹리, 백암면 근사리, 양지면 주북리, 모현면 신원리·초부리 등에 분포한다. 유물산포지는 포곡면 유
운리·전대리, 구성면 상하리·보정리 연원부락, 기흥읍 고매리·구갈리, 양지면 정수리, 남사면 봉무리 등
지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구갈 3지구7), 임진산성지에서 반월형석도와 무문토기편이 발견되어 이 일대도 청
동기시대의유적이있을가능성이제시되었다8). 최근 본 연구원이실시한기흥읍구갈리9), 수지읍 죽전리·
보정리10) 일대 시굴조사에서 다수의 주거유적을 발견하였다. 죽전리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수혈유
구 4기·소성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구갈리에서는 백제시대 주거지 11기·저장공 11기 등이 조사되어 당
시의취락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삼국시대유적으로는수지읍풍덕천리에서백제시대주거지11), 마북리하늘말고분군12), 중세유적으로는마

북리고려고분군13)이 있으며 중세유적으로는, 좌항리 고려고분군이 대표적이다. 이 중 수지 백제주거지, 용
인마북리하늘말고분군, 마북리고려고분군은발굴조사된유적으로수지백제주거지에서는주거지 6기와다
량의 토기와 철기가 확인되었다. 하늘말고분군은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의 석곽묘, 토광묘가 조사된 유적
으로 인화문토기·청자·청동수저 등이 출토되었다. 마북리 고려고분군에서는 고려시대 토광묘 4기·석곽
묘 4기가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대접·접시 등의 청자류와 거울, 숟가락 등의 청동기류가 출토되었다. 조선
시대유적으로는도요지14), 사지, 관방유적15), 수지읍 풍덕천리임진산성유적16) 등이 조사보고된예가있다.
특히 寺址는 발굴조사된 예는 거의 없지만 지표조사를 통해 수지읍 신봉리 서봉사지, 원삼면 문재리 문수사
지, 백암면 박곡리사지·옹주암지, 백봉 3동 백봉리사지등이 보고되었다17). 그 외 문헌에 전하는 절터로는
굴암사, 극락사, 금수암, 백련사, 보해암, 불당사, 비봉사, 선장사, 성불사, 신림사, 쌍영사, 안양사, 용덕사,
용암사, 조천사항수사, 획주사등이있어, 예전에는상당히많은사찰이분포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18)

15

3) 한신大學校博物館,『龍仁市竹田地區文化遺蹟및民俗調査報告書』, 1999. 
4) 서울대학교考古美術史學科·京畿道博物館,『龍仁坪倉里舊石器遺蹟試掘調査報告』, 1998.
5) 명지대학교·한신대학교박물관, 『기흥상갈지구문화유적시굴조사보고서』, 1998. 
6) 주 2) 서울대학교박물관, 앞의책, 1996.
7) 명지대학교박물관, 『기흥구갈 3지구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7. 
8) 이인숙, 백종오, 『용인임진산성긴급발굴조사보고서』, 京畿道博物館, 2000. 
9) 畿甸文化財硏究院,「器興舊葛(3) 宅地開發豫定地區內遺蹟試掘調査略報告書」, 2000.

10) 畿甸文化財硏究院,「龍仁竹田宅地開發豫定地區內遺蹟試掘調査略報告書」, 2000.
11) 한신대학교박물관, 『龍仁水枝百濟住居址』, 1998. 
12) 단국대학교한국민족학연구소, 『용인마북리유적』, 1997. 
13) 김성태,「용인마북리정광지구고려고분군발굴조사」, 『97 경기도박물관발굴조사개보』, 1997. 
14) 용인시사편찬위원회·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의도요지』, 1999. 
15) 한신대학교박물관,「용인시구성면마북리삼호건설아파트사업부지문화유적시굴조사약보고서」, 1998. 
16) 京畿道博物館,『龍仁壬辰山城緊急發掘調査報告書』, 2000. 
17) 용인시,용인문화원,중앙승가대학교불교문화연구소, 『용인의옛절터』, 1999. 
18) 경기도박물관,『京畿道佛蹟資料集』경기도박물관학술총서,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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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유적 지형도(1:50,000 1917년)



위와 같은 유적의 현황은 삼국시대부터 현재의 구성면 일대의 중심지가 본 조사지역임을 잘 보여준다. 특
히 고려시대와조선시대의유적의집중적으로분포하고있는점은舊邑聚落이자리하고있었을가능성을매
우높여주며, 본 유적역시구읍취락에속한종교유적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다. 이에 대한이해를
위하여 조선시대 읍취락에 관하여 개괄해 두고자 한다. 읍취락은 행정ㆍ경제ㆍ군사ㆍ교육ㆍ종교 등의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이 들어서 있어 일반 촌락과는 다른 경관 및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가장 중요
한시설로는행정기능을수행하는官衙가있었는데, 관아는몇개의건물로나누어진다. 수령이 공무를집행
하고 기거하는 동헌, 그 외 관리들이 행정사무를 보는 吏廳, 재지세력의 자문기관인 鄕廳, 여행하는 관리들
을 위한 客舍, 죄인을 수용하는 獄舍, 등이 그것이다. 또한 지방경제의 중심이 되는 市場, 군사적 기능을 위
한군기고ㆍ군량고, 교육기관인향교, 종교적기능을지닌성황당ㆍ사직단등이설치되어있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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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歷史的 環境

용인시는 삼국시대에 滅烏, 駒城등으로, 고려시대에는 龍駒로 불리워졌는데, 조선 태종 13년에 龍駒縣과
處仁縣을 합하여 용인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의 용인시는 1914년 3월 지방행정 단위를 통폐합하여
전국을 97개군으로개편할때이전의용인현과양지현, 그리고죽산현의일부지역을병합하여된것이다. 
삼국시대의 용인은 지역적으로 보아 백제에 속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지

읍 풍덕천리(현 수지 2지구)에서 백제 주거지가 확인되었고19), 죽전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백제토기편
들이다수수습된점으로20) 알 수있다.
이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에 따라 고구려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하

는현재의용인지역은駒城으로불리게되었다. 이후통일신라시대州-郡-縣制에따라漢山州에편입되어駒
城이란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어 駒城縣으로 불렸다. 景德王 16년(757년) 구성현은 巨黍縣으로 변경되었으
나고려의개국과함께다시구성현으로불리워졌던것으로추정된다. 즉 고려를세운왕건은행정구역을개
편하여 940년 태조 23년 전국의州, 府, 郡, 縣의명칭을대대적으로고치면서고구려때사용하였던구성이
라는명칭에다가龍자를붙여서龍駒縣으로고쳤으며성종때에 12牧을설치하여지방관을파견하기시작하
면서 廣州牧에 속하게 하였다. 여기서 조선시대의 용구현은 현재의 구성읍 언남리ㆍ마북리 일대의 駒城과
보라리ㆍ신갈일대의龍興을합친지역이였음을추측할수있다. 
조선시대 용구현을 중심으로 하는 용인지역은 조선 건국 직후 단행된 군현 통폐합에 의해 龍駒縣과 處仁

縣을합쳐龍仁縣으로행정개편되어水原鎭에부속되었다가南陽府에속하게하였다.
이상을통하여본조사지역의생활권이였던駒城일대는 6세기이후용인지역의행정중심지였던점을분명

히알수있다. 특히현구성면의언남리와마북리는고려이래縣의治所였던것이다21).
이상과 같이, 삼국시대부터∼조선시대까지 본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현 구성면 지역은 縣의 중심지

즉邑治였던곳이다. 그런까닭에역사시대유적이집중적으로분포한다. 이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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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수지백제주거지』, 1998
20)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수지 2지구문화유적및민속조사보고서』, 1995
21) 이상은다음의문헌을정리한내용이다. 용인문화원, 『기흥읍지』, 2000.

유적명 현위치 내 용 시 대

마북리고려고분군 구성면마북리 고분 고려

마북리하늘말고분군 구성면마북리 고분 통일신라∼고려

용인향교 구성면언남리 향교 조선

용인향교하마비 구성면언남리 비석 조선

마북리석비군 구성면마북리 비석 조선

보정1리유적 구성면보정리 추정관방유적 조선

언남리와요지 구성면언남리 와요지 조선

언남리생산유적 구성면언남리 생산유적 통일신라∼조선

도면 5. 19세기 지방지도의 용인현 읍치부분(『용인의 역사지리』p.168.에서 인용)

22)용인시사편찬위원회, 『용인의역사지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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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調査經過 및 方法

최근 용인시 일대는 택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매장문화재의 조사도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금번 조사지역도 총 12만여 평에 달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모두 2차에 걸쳐 지
표조사가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주)신일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던 지역으로 한신대학교박물관이
1998년 5월 25일부터 동년 6월 7일까지 총 14일간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23)를 실
시하였다. 1차 사업부지는 용인면허시험장에서 동편에 위치한 평지와 맞닿아 있는 구릉지대이며, 2차 사업
부지는 1차 사업부지에서 동쪽으로 약 350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 곳 역시 논과 밭을 이루고 있는 얕으막
한 구릉지대이다. 지표조사 결과 면허시험장과 인접한 1차 사업부지에서는 기단석과 기와편이 확인되어 건
물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편 구릉에서는 파괴된 석곽묘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발견되어 관련
유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건물지에서 채집된 기와편에는‘惠用’등의 명문이 확인되어 寺址나
官衙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차 사업부지에서는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2차 조사는 (주)신일이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대한 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서이를인수하고지역을추가로편입시켜약 12만 2천여평의택지개발사업을재추진하게되었다. 이
에 본 연구원은 1999년 8월 2일부터 21일까지 조사지역을 8개 지점으로 나누고 추가지역까지 포함하여 지
표조사를 재실시하였다24). 조사결과 3·4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유물산포지만 확인되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않았다. 조사 3지점(한신대조사구간 1차사업부지)은 기단석과명문기와가확인되는등, 유구나
유물이 한신대의 조사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寺’, ‘完’등의 명문기와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 4지점(한신대 조사구간 2차사업부지)에서도 석곽묘의 벽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발견되어 시
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굴조사결과 자기편 일부만 수습되었을뿐별다른 유적의 흔적을 발
견할수없었다. 이에유구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어금번발굴조사대상에서제외하였다.(사진 19)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은 면허시험장과 인접한 곳의 동편, 남동편 구릉사면이 해당된다. 조사방법은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폭 2m, 간격 5m로 트렌치를 설치하고, 지형에 따라 간격은 다소 유동성 있게 조정하였다.
트렌치는면허시험장과인접한평지에 4개, 동쪽사면에 5개, 남동쪽사면에 3개를설치하였다. 
조사결과면허시험장과인접한곳에서는반파된건물지가노출되었고, 담장석렬은동쪽사면의하단부에서

1곳, 남동쪽 사면의 중간 부분에서 1곳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출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제토를 실시하여
유구의전체적인양상을파악하였다. 유구는반파된건물지 2동이중복되어나타나고있으며, 관련된담장석
렬은모두 2개소에서확인되었다, 유물은다수의기와편과자기편이공반되어출토되었다. 건물의용도는노
출된 유구의 양상으로는 그 성격을 알 수 없고, ‘玄化寺’, ‘卍’등의 명문기와와 기와의 문양으로 보았을 때

18

23) 한신대학교박물관,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주)신일 개발지역 1차 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附: 2차 사업부
지조사결과, 1998. 

24) 기전매장문화재연구원,『용인신갈지구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9. 
25) 그러나‘玄化寺’명문과관련된어떠한문헌기록도확인되지않고있어이사찰에대한구체적인기록은알수없는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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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건물지 출토유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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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조선시대의 寺址로 판단된다25). 건물지는 2기의 건물이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1·2호 건물지
로명명하고동쪽사면에확인된담장을 1호담장지, 남동쪽사면의담장을 2호담장지로명명하였다. 1호 담
장지와 인접한 평지에서는 북쪽의 석렬을 제외하고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트렌치 조사결
과 후대에 심하게 교란되었음이확인되었다. 2호 담장지도 내부에 후대의 민묘조성으로이미 유구가 파괴된
것으로판단된다.

Ⅳ. 調査內容

1. 건물지

유적은 얕으막한 구릉 사면의 평탄면 북쪽에 동서방향으로 지대를 두고 조성되었다. 해발고도 약 99m상
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표하 약 20㎝인 적갈색사질점토층에서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1호담장지와 약 22m
정도 떨어져 있으며, 건물지 북편으로 구릉과 맞닿아 있는 곳에서는 건물지의 외곽을 감싸며 돌아가는 석렬
이 확인된다. 석렬은 불규칙하게 띄엄띄엄 연결되어 있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북측석렬은 남아 있
는건물지의영역보다 1호담장지방향으로더잘남아있고, 동측으로석렬과인접하여와적층만일부확인되
었다. 확인된 유구는 외곽석렬 1기, 기단 2기와 적심 4기, 화덕자리 1기, 아궁이시설 1기이다. 기단과 적심
의 나열상태로 보아 최소한 2번 이상의 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파손이 심한 상태로 노출되
어건물의성격을파악하기는어렵다. 
서편에 후대건물의축조로파괴된단애면에서석렬이일부확인되는것으로보아서쪽으로계속이어지는

것으로보인다. 
건물지의 전체적인 토층상황은 동측에 남아 있는 단애면을 통하여 남북으로 이어지는 토층을 살펴볼 수

있다. Ⅰ층은 표토층으로 황갈색사질점토층이며 자갈과 모래가 일부 섞여 있다. Ⅱ층은 연황갈색사질점토층
으로 점토와 모래가 일부 혼입된 부식토이다. Ⅲ층은 적갈색사질점토층으로 유구와 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층이다. Ⅳ층은생토층으로풍화암반으로이루어져있다.
전체적인건물의서열은유구의배치상으로보아남쪽하단에위치하고있는기단과그에접한두개의적

심, 그리고 윗쪽의 아궁이시설이 초축되었으며, 중앙에 위치한 기단과 북쪽의 적심 2기가 후축된 것으로 보
인다. 이에초축건물지를 1호건물지,  후축건물지를 2호건물지로명명하였다.
유물은기와편, 분청사기편, 백자편, 철제솥편등이출토되었다. 

1) 유구(도면 7, 사진 2~4)

(1) 1호 건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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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건물지는 기단 석렬1기, 적심 2기, 아궁이시설 1기가 확인되었다. 기단의 장축은 동서방향이며 주칸
거리 3.2m이다. 기단의 규모는 잔존길이 560㎝, 폭 86㎝이며 동쪽면은 교란되었다. 기단은 1∼2단 정도만
이남아있고, 축조방법은생토층을정지하여직경 40∼60㎝의천석을기초로바깥쪽으로면을맞추어쌓고
상단은 안쪽으로 30㎝ 들여서 시설하였다. 적심은 2기가 보이며 초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단의 서쪽편 적
심은직경 64㎝이며길이 24∼28㎝ 크기의할석으로, 동쪽편적심은직경 96㎝이며길이 32∼36㎝ 크기의
할석으로생토층을파고조성하였다. 아궁이및고래는 2호건물지의적심 1기와중복되어거의바닥만남은
상태로노출되었다. 규모는소토와목탄범위로보았을때, 길이 250㎝, 폭 160㎝이며, 아궁이에는판석 2기
가 양옆에 세워져 있고 판석 가운데에는 소토가 잔존하고 있다. 고래는 세줄고래로 소토 및 목탄의 흔적이
‘｜’자로형성되어있으며, 오른편에도목탄흔적이일부남아있는것을확인하였다.

(2) 2호 건물지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기단석렬 1기, 적심 2기, 화덕자리 1기가 확인되었다.
기단의 장축은 동서방향이며 주칸거리 2m이다. 규모는 현길이 250㎝, 폭 360㎝로 1단만 남아 있고, 직경
24∼40㎝의돌을기초로바깥쪽면을맞추어쌓은모습이확인된다. 기단 밑으로와적층이일부형성되어있
다. 적심 2기중동쪽편에있는적심은아궁이시설과중복되어있다. 서편적심은잔존직경 50㎝, 길이 40㎝,
동편적심은직경 66㎝, 길이 40㎝∼46㎝크기의할석으로조성하였다. 유물은기와편등이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①암키와편(도면 8-1, 사진 6-⑤ )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건물지 북측석열 주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희미하게‘寺’자 명문이 양각되어 있

고,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굵게 확인되고 포목흔과 물손질정면흔이 관찰된다. 측면내측
에 분할도흔이 1/3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5.5㎝, 현폭 19.2
㎝, 두께 2.1㎝
②암키와편(도면 8-2, 사진 5-④)
회청색의경질와편으로 2호건물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은‘化寺’, ‘寺’자명문이방곽을두고左書로양

각되어있다. 내면에는포목흔이확인되며측면내측에분할도흔이 1/3 정도 남아있다. 태토는사립과석립
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6.8㎝, 현폭 8.5㎝, 두께 1.9㎝
③암키와편(도면 8-3, 사진 6-③)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玄’자 명문이 방곽을 두고 희미하게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상단은 물손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일부 확인되며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0.0㎝, 현폭 10.6㎝, 두께 2.0㎝
④암키와편(도면 8-4, 사진 6-④)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건물지 내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玄化寺’‘癸’‘玄化寺’자 명문이 左書로 양

각되어있고, ‘寺’자 밑에도名文이있는데판독이불가능하다. 내면에는 포목흔과연철흔이관찰되며, 포목
을벗긴후빗질정면한흔적이대각선으로확인된다. 측면 내측에분할도흔이 2/3 정도 뚜렷하게남아있다.

24

도면 9. 건물지 출토유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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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토는사립과소량의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4.6㎝, 현폭 12.8㎝, 두께 2.0㎝
⑤암키와편(도면 8-5, 사진 5-③)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2호 건물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은 어골문이타날되어있고, 상단은 물손질정면

하였다. 내면에는포목흔이확인되며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6.4㎝, 현폭 9.9㎝, 두께 1.4㎝
⑥암키와편(도면 8-6, 사진 6-②)
회색경질와편으로건물지내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은‘玄化寺’‘癸’‘玄化寺’명문이방곽을두고左書

로양각되어있으며, 상단에 물손질정면흔이확인된다. 내면에는대각선으로빗질정면한흔적이관찰되며,
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5.2㎝, 현폭 6.4㎝, 두께 2.0㎝
⑦암키와편(도면 8-7, 사진 6-①)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2호 건물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은 마름모꼴문의집선문이타날되어있으며, 내면

은 물손질흔과빗질정면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태토는 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9.9㎝, 현폭
9.3㎝, 두께 1.9㎝
⑧암키와편(도면 9-2, 사진 5-⑤) 
회청색 경질와편으로북측석열동측부분에서출토되었다. 동면은 청해파문이타날되어있으며, 내면은 연

철흔과포목흔이희미하게확인되며종방향으로빗질정면하였다. 측면 외측으로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24.4㎝, 현폭 14.4㎝, 두께 2.2㎝
⑨암키와편(도면 10-2, 사진 5-②) 
회색 경질와편으로북측석열주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은‘寺’, ‘癸’, ‘玄化寺’, ‘癸’, ‘玄化寺’자명문이

방곽을두고左書로양각되어있으며, 부분적으로마모흔이있다. 상단에 물손질흔이일부관찰된다. 내면에
는포목흔과연철흔이확인된다. 태토는사립과소량의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6.2㎝, 현폭 10.9㎝,
두께 1.8㎝
⑩수키와편(도면 9-1, 사진 5-①) 
회청색 경질와편으로 북측석열 동쪽부분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 집선문이 횡방향으로 타날되어 있으며,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측면 내측으로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현길이 31.3㎝, 현폭 18.0㎝, 두께 2.9㎝
⑪수키와편(도면 10-1, 사진 5-⑥)
회청색 경질 와편으로 측면 일부가 결실된 유단식 수키와이다. 북측석열 동쪽부분에서 출토되었다. 등면

에는 문양은 없으며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은 포목흔이 확인되며 합철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
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22.1㎝, 현폭 9.5㎝, 두께 2.6㎝
⑫동체부편(도면 10-8, 사진 7-⑩)
건물지 북측석렬에서 출토되었다. 점토띠와 평행타날흔적이 남아있다. 태토에는 굵은 백색 석립이 섞여

있고, 내외면에는녹갈색유약이시유되었다. 현재길이 13.4㎝
⑬분청사기대접편(도면 10-9, 사진 7-⑨)
건물지북측석렬에서출토되었다. 태토는정선되었으며, 내외면에인화기법으로점열문이시문되었다. 
현재길이 6.1㎝

2726

도면 10. 건물지 출토유물 ③

1

4 5

6

8

9

10

11 12 13

2

0 5 10㎝

3

7



건물지에서출토되었으며, 1/2이 결실된것을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백토이나, 기면에서흑점이
관찰된다. 유약의 색조는 담청색이며, 굽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빙열은 보이지 않는다. 높이 4.1㎝, 복
원구경 10.8㎝, 복원굽경 3.4∼4.0㎝
(21)백자저부편(도면 10-6, 사진 7-④)
건물지 북측석렬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이나, 잡물이 섞여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은 담청색

으로, 발색은 고르지못하며, 굽의 내면에는시유되지않았다. 내면과 굽의접지면에서 4개의태토빚음눈흔
적이관찰된다. 현재높이 2.4㎝, 굽경 4.5∼5.2㎝
(22)백자저부편(도면 10-7, 사진 7-⑤)
건물지 북측석렬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이며, 유약은 담청색으로 발색이 고르지 못하다. 굽

근처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적갈색을 띤다. 저부 내면에서 2개의 태토빚음눈이 관찰된다. 현재높이 2.5㎝,
복원굽경 4.7∼6.2㎝
(23)철제솥편(도면 11, 사진 6-⑥)
철제솥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다. 구순은 안으로 꺾여 있고 동체부는 비교적 곧게 내려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높이 8.6㎝, 복원구경 34.4㎝, 두께 0.4㎝

2. 1호 담장지

1) 유구(도면 12, 사진 8~10)

1호 담장지는건물지에서동쪽으로 22m 떨어진곳에위치하는데, 동면구릉의하단부의평지와접하는부
분에서 확인되었다. 
담장지의 주축은 남북방향이며 동쪽으로 18°기울어져 있다. 평면형태는‘ㄱ’자형으로 남북 17m, 동서방

향으로 4m가 잔존하며, 폭은 120∼150㎝이다. 처음 노출 당시 담장 안쪽으로 돌들이 무수히 흩어져 있는
양상을확인하였는데, 담장석렬상단의돌이떨어진것으로추정된다. 북쪽으로경사가져있는부분에도석
렬이이어져있어, 자연지형을따라담장을축조한것으로보인다. 북쪽으로석렬이이어지는부분은분묘가
위치하여 조사를 할수 있었으나, 구릉의 정상부와 인접해있고 지형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더이상 석렬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 끝부분의 담장안쪽으로 이형의 석열이 담장과 중복되어 북에서 동으
로원형으로돌아가고있는것이확인되며, 담장 바깥으로는기와와돌이세워져있는특이한구조를이루고
있다. 
담장 중앙의 안쪽으로 배수로가 확인되었고, 담장의 남쪽 끝에서 서쪽으로 석렬이 꺾이는 곳에 담장부재

1개가 돌출된 부분이 있다. 담장은 2~3단까지 남아있는데, 1단과 3단은 바깥면에 맞추어 쌓았으며, 2단은
20~30㎝정도들여쌓았다. 축조방법은생토면을정지하여직경 30∼40㎝의할석으로양면을쌓고, 내부는
10∼20㎝의 할석과 흙을 혼합하여 채웠다. 동서방향 석렬은 4m 가량만 잔존하는데, 바깥쪽단에 불상대좌
가 파손된 채 담장의 부재로 끼워져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배수로는 담장석렬의 중앙에 위치하며 안쪽으로
바로붙여서조성하였다. 축조방법은할석과천석을혼용하여황갈색사질점토층을파서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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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분청사기구연부편(도면 10-10, 사진 7-⑦)
건물지에서 출토된 호의 구연부로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에는 백색 세사립이 섞여있고, 속심과 유약의 색

조는갈색을띠는데, 외면일부는녹색을나타내기도한다. 경부내외면에서는테쌓기흔적이보이고, 평행타
날흔도관찰된다. 견부외면에는백토로문양이그려진흔적이남아있다. 현재높이 7.3㎝, 복원구경 16.5㎝
⑮분청사기동체부편(도면 10-11, 사진 7-⑪)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고, 호류의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있어 거칠다. 외면은 귀얄

기법으로백토분장후음각기법으로문양을조각하였다. 내외면에빙열이발생하였다. 현재길이 9.6㎝
⒃분청사기동체부편(도면 10-12, 사진 7-⑧)
건물지에서 출토되었고, 호류의 동체부편으로 추정된다. 태토는 세사립이 섞여있어 거칠다. 외면은 귀얄

기법으로백토분장후음각기법으로문양을조각하였다. 현재길이 12.0㎝
⒔분청사기저부편(도면 10-13, 사진 7-②)
건물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 일부만 남아있다. 태토는 사립이 섞여 있어 거칠다. 내면에는 인화기법으

로점열문과나비문, 국화문이시문되었다. 외면에는점열문이있고, 귀얄기법으로백토분장되었다. 내외면
에빙열이발생하였다. 현재높이 2.8㎝, 굽경 4.8∼5.6㎝.
⒕ 백자대접(도면 10-3, 사진 7-⑥)
건물지에서출토되었으며, 1/3정도만남은것을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백색세사립이함유되어거친편

이며, 잡물이 섞여있어 기면에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의 색조는 담청색이며, 저연과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
고, 색조는 명갈색을띤다. 저부 내면에는내저원각이희미하게남아있고, 태토빚음눈이 2개 확인된다. 내외
면에빙열이발생하였다. 높이 7.5㎝, 복원구경 18.6㎝, 복원굽경 5.3∼6.3㎝
⒖백자종지(도면 10-4, 사진 7-①)
건물지에서출토되었으며, 1/2이 결실된것을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된백토이나, 내외면에서흑점

이 관찰된다. 회색 유약이 전면에 시유되었고, 굽의 접지면에는 세사립이 묻어있다. 굽 내외면에 빙열이 발
생하였다. 높이 5.0㎝, 복원구경 11.2㎝, 복원굽경 5.0㎝
⒗백자종지(도면 10-5, 사진 7-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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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3. 1호 담장지 출토유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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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형태는‘䧯’형태로 남아 있으며, 배수로와 인접해 있는 담장의 일부를 터서 물이 잘 빠지도록설치하
였다. 규모는잔존길이 550㎝, 폭 52㎝이며내부에는사질토가들어차있다. 아랫쪽석렬은 2∼3단, 윗쪽은
1단만 잔존하고 있다. 지형이 서쪽으로 경사져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서로 배수된 것을 알 수 있
다. 북편으로담장과중복된채로확인된이형석렬은약간의곡선을이루며북쪽으로연결되는데, 담장의기
초석보다는 조금 작은 돌을 이용하여 엉성하게 쌓은 모습이 확인된다. 담장과는 성격이 다른 후대에 중복된
시설로보인다. 
유물은명문기와편, 백자편등이주로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①암키와편(도면 13-1, 사진 16-⑤)
회색의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은단사선문이타날되어있고‘卍’명문 2개가방곽

을 두고 양각되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고 빗질로 정면한 흔적도 관찰된다. 상단은 물손질로 정면하
였다. 태토는고운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2.3㎝, 현폭 8.4㎝, 두께 2.0㎝
②암키와편(도면 13-2, 사진 13-⑤)
회청색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玄化寺’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으며, 寺자는 일부분만 확인된다. 내면은 포목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
이 6.5㎝, 현폭 6.6㎝, 두께 1.7㎝
③암키와편(도면 13-3, 사진 16-⑥)
연백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癸’, ‘寺築(?)完’, ‘癸’, ‘築(?)完’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측면 내측으로 분할도흔이 나 있
다. 태토는사립과소량의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4.7㎝, 현폭 12.5㎝, 두께 2.3㎝
④암키와편(도면 13-4, 사진 14-⑤) 
회색 경질와편으로, 등면은‘癸’명문이左書로양각되어있고, 좌우로몇개의명문이확인되지만판독이

불가능하다. 내면에는포목흔이관찰되며, 포목을 벗긴후빗질정면한흔적이대각선으로확인된다. 측면 내
측에분할도흔이희미하게남아있다. 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8.3㎝, 현폭 8.9㎝, 두께
1.7㎝
⑤암키와편(도면 13-5, 사진 13-①)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完’, ‘卯年’, ‘完念惠’, ‘念惠(?)’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확인되며
포목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포목을 벗긴후 대각선으로 빗질 정면한 모습이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
흔이 2/3 정도뚜렷하게남아있다. 태토는사립과소량의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3.3㎝, 현폭 11.1
㎝, 두께 1.5㎝
⑥암키와편(도면 13-6, 사진 14-④)
회색의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북편에서출토되었다. 등면에는사격자문이타날되어있고대각선으로빗

질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소량의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8.8㎝, 현폭 8.6㎝, 두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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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암키와편(도면 13-7, 사진 13-④)
회청색의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은‘完’, ‘卯’, ‘完’명문이左書로양각되어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일부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고 분할계선도 확인된다. 태토
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8.4㎝, 현폭 8.9㎝, 두께 2.1㎝
⑧암키와편(도면 13-8, 사진 13-②)
연갈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完’, 築(?), ‘癸’, ‘完’, 명문이 左書로 양각

되어있다. 내면에는포목흔과윤철흔이확인되며, 측면 내측에분할도흔이 1/3정도 남아있다. 태토는사립
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3.1㎝, 현폭 12.8㎝, 두께 1.9㎝
⑨암키와편(도면 14-1, 사진 13-⑥)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化寺’, ‘癸’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

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대각선으로 빗질 정면한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9.8㎝, 현폭 11.2㎝, 두께 1.6㎝
⑩암키와편(도면 14-2 , 사진 16-③)
회백색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癸’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태토는사립과소량의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7.5㎝, 현폭 8.4㎝, 두께 1.6㎝
⑪암키와편(도면 14-3, 사진 15-③)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서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 ‘完’, ‘癸卯’, ‘築(?)完’, ‘癸卯年’,

‘癸卯’명문이左書로양각되어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희미하게확인되며, 분할계선도남아있다. 대각선
으로빗질정면하였다. 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3.7㎝, 현폭 11.1㎝, 두께 2.0㎝
⑫암키와편(도면 14-4, 사진 14-①)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癸’, ‘寺’, ‘癸’, ‘寺’, 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합철흔이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3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
다. 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5.2㎝, 현폭 10.0㎝, 두께 1.9㎝
⑬암키와편(도면 14-5, 사진 14-②)
회백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癸卯’, ‘寺築(?)完’, ‘癸卯’명문이 左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2.3㎝, 현폭
8.4㎝, 두께 2.0㎝
⑭암키와편(도면 14-6, 사진 13-③ )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玄化寺’‘玄’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

書로 양각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확인된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3 정도 뚜렷하게 남
아있다. 태토는사립과굵은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4.3㎝, 현폭 9.3㎝, 두께 1.6㎝
⑮암키와편 (도면 14-7, 사진 16-④ )
회백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은‘癸卯’, 명문이 희미하게 左書로 양각되어 있

다. 내면에는포목흔이확인되며, 측면 내측에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있으며분할계선이확인된다. 태토
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8.1㎝, 현폭 6.5㎝, 두께 2.4㎝
⒃암키와편(도면 15-1, 사진1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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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남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화문, 중첩방곽문으로 시문된 복합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윤철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5.3㎝, 현폭 15.1㎝, 두께 2.4㎝
⒔암키와편(도면 15-7, 사진 15-②)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북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어골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목

흔이확인되며측면내측에분할도흔이 1/2 정도남아있다. 태토는사립과소량의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7.3㎝, 현폭 10.1㎝, 두께 2.0㎝
⒕암키와편(도면 15-8, 사진 15-⑤)
회색의 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 서편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 동심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면에는 포

목흔, 연철흔, 합철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 석립이 혼입되어 있다. 현길이 13.7㎝, 현폭 11.1㎝, 두께
2.0㎝
⒖암키와편(도면 16-1, 사진 16-②)
회색의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남편에서출토되었다. 등면에는변형어골문이타날되어있으며, 내면에는

포목흔이희미하게확인되며연철흔도일부관찰된다. 태토는사립과굵은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5.3㎝, 현폭 15.1㎝, 두께 2.4㎝
⒗암키와편(도면 16-2, 사진 16-①)
회청색의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남편에서출토되었다. 등면에는사격자문, 방곽문등의복합문이타날되

어있다. 내면에는포목흔과세로로빗질정면한흔적이관찰된다. 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3.9㎝, 현폭 14.1㎝, 두께 2.4㎝
(21)암키와편(도면 19-1, 사진 14-③) 
회색의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에서출토되었다. 등면에는기하학문이타날되어있고‘寺’자명문윗부분

이방곽을두고양각되어있다. 상단은 물손질로정면하였다. 내면에는포목흔이희미하게확인된다. 태토는
사립과소량의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8.8㎝, 현폭 8.6㎝, 두께 3.0㎝
(22)암키와편(도면 19-3, 사진 14-⑥) 
회백색의경질와편으로 1호담장지북편에서출토되었다. 등면에는복합문이타날되어있으며상단에는물

손질흔이 있다. 내면에는 연철흔이 확인되며 세로로 빗질 정면하였다. 측면에는 내측으로 분할도흔이 1/3
정도남아있다. 태토는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5.2㎝, 현폭 16.3㎝, 두께 2.2㎝
(23)수키와편(도면 16-3, 사진 15-④)
미구가 형성되어있는유단식회색경질와편으로일부결실되었다. 1호담장지 남편에서출토되었다. 등면

에는 선문이희미하게타날되어있으며, 내면은 물손질로정면하였다. 양측면에 분할도흔이 1/2정도 확인되
며태토는고운사립과석립이혼입되어있다. 현길이 20.0㎝, 현폭 16.0㎝, 두께 2.2㎝
(24)암막새편(도면 15-12, 사진 16-⑦)
회청색의 경질막새편으로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문양은 연화문으로 보

이며 턱면이 형성되어 있는 유악식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남
아있다. 태토는사립과굵은석립이혼입된점토를사용하였다. 현고 7.2㎝, 현폭 10.6㎝, 두께 3.2㎝
(25)토기호편(도면 15-10, 사진 17-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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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 1호 담장지 출토유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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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담장지에서출토되었고, 테쌓기와격자타날흔적이남아있다. 내외면에는녹갈색유약이시유되어광택
이있다. 현재길이 11.6㎝
(26)분청사기접시(도면 15-9, 사진 17-①)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1/2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신부 내면에는 인화

기법으로 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유약은 굽 외면과 저연 일부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색조는 암갈색을 띤
다. 내외면에빙열이발생하였다. 높이 3.0㎝, 복원구경 13.4㎝, 복원굽경 4.4∼4.8㎝
(27)분청사기저부편(도면 15-2, 사진 18-①)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백색 세사립이 섞여있어 거친편이다. 침선문은 얕게 시문되었고, 발색

이고르지못하며, 기면이산화되었다. 현재높이 2.0㎝, 굽경 4.3∼4.8㎝
(28)분청사기저부편(도면 15-4, 사진 18-②)
1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으며, 기포가 발생하여 기벽이 벌어졌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귀얄기법으로 분장

되었다. 내면에서는 태토빚음눈이 3개 관찰되며, 굽의 접지면의 색조는 갈색을 띤다. 현재높이 3.0㎝, 굽경
5.2㎝
(29)백자접시(도면 15-6, 사진 17-③)
1호 담장지에서출토되었고, 신부의 1/2이 결실된것을도면복원하였다. 정선된 태토를사용했으며, 유약

의 색조는담회색으로, 전면에 고르게시유되었다. 굽의 접지면에는백색세사립이붙어있으며, 저부 내면에
서도약간관찰된다. 높이 4.5㎝, 복원구경 16.7㎝, 굽경 5.2∼5.8㎝
(30)백자저부편(도면 15-3, 사진 18-③)
1호담장지에서출토되었다. 태토에는백색세사립이다량으로섞여있으
며, 속심의 색조는 명황색이다. 유약은 갈색을 띠며, 기벽에서 박리되고 있다. 저부와 굽에는 4개의 태토

빚음눈이붙었던흔적이남아있다. 현재높이 3.1㎝, 굽경 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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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7. 1호 담장지 출토 불상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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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6. 1호 담장지 출토유물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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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9. 1호(1, 3)·2호 담장지(2, 4~8) 출토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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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자저부편(도면 15-5, 사진 18-④)
1호 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에는 백색세사립이 섞여 있고, 담청색 유약이 시유되었는데, 굽의 내면

에는 묻어있지 않다. 내저원각이 뚜렷하며, 내면과 굽에 5개의 태토빚음눈이 붙었던 흔적이 관찰되는데, 굽
의일부는떨어져나갔다. 현재높이 3.7㎝, 굽경 5.0∼6.2㎝

백자저부편(도면 15-11, 사진 18-⑥)
1호 담장지에서출토되었다. 태토는 세사립이섞여있어거칠며, 유약의 용융상태는불량하여기면에서떨

어져나갔다. 굽 근처에는유약이시유되지않았으며, 색조는 명갈색을띤다. 저부 내면에는 4개의태토빚음
눈흔적이남아있다. 현재높이 4.7㎝, 굽경 4.9∼6.8㎝

불상대좌(도면 17, 사진 18-⑦)
화강암재 연화문 불상대좌로 1호 담장지 동서열에 파손된채로 끼워져 있었다. 평면형태는 파악하기 힘들

며모서리판도확실하게조성되어있지않다. 하대석은복련이며 3단의괴임대를각출하였다. 복련의연화문
양은희미하게남아있어연판수는파악하기힘들다.  현길이 29.5㎝, 현폭 29.3㎝, 두께 23.1㎝

3. 2호 담장지

1) 유구(도면 18, 사진 12)

2호 담장지는 1호 담장지에서 남동쪽으로 30m 떨어져 위치하며, 지표하 약 20㎝의 황갈색사질점토층에
서확인되었다. 
유구는 남북 10m, 동서 20m 정도만이 잔존하며, 폭은 100∼150㎝로 최고 1∼2단 정도 남아 있다. 2호

담장지는 1호 담장지에 비해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동서담장은 비교적 편평한 지면에 조성되어있는
데 반해, 남북 담장은 경사면에 조성되어 석렬이 불규칙하게 이어지고 있다. 동쪽방향 끝으로 석렬이 끊겨
있는데이곳부터경사가급하게형성되어있는것으로보아자연지형을담장대신이용한것으로추정된다. 
담장 안쪽으로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담장의 잔존상태는 최고 1∼2단까지 남아 있으며 안쪽으로 면을

맞추어쌓았다. 축조방법은생토면을정지하여직경 30∼40㎝의할석으로양면을쌓고, 내부는 10∼20㎝의
할석과흙을혼합하여채웠다. 유물은분청사기편, 백자편, 기와편등이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①암키와편(도면 19-4, 사진 16-⑧)
회청색의 경질와편으로 2호 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등면에는‘寺’‘玄化寺’명문이 방곽을 두고 左書로

양각되어 있으며 상단은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내면에는 포목흔과 연철흔이 확인되며, 분할계선도 일부 남
아있다. 상단은 빗질로 정면하였다. 측면 내측에 분할도흔이 1/2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다. 태토는 사립과
굵은석립이일부혼입되어있다. 현길이 12.3㎝, 현폭 10.3㎝, 두께 2.3㎝
②청자종지(도면 19-7, 사진 17-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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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옆에서 확인되는 와적층은 기단 상단의 기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현재 노출된 유구의
양상만으로 보아 1·2호건물지의 성격은 밝히기 힘들지만,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기와에서‘玄化寺’명문이
확인되는것으로보아사지로판단된다.
담장지는 2개소가 확인되었는데, 1호 담장지는 남북 17m, 2호 담장지는 동서방향으로 20m 정도만이 잔

존한다. 1호담장지와 건물지는 현재 약 20m의 거리를 두고 있고, 건물지를 바라보고 있는 동서담장 석렬이
4m만 잔존 하고 있어 건물지를 포함한 전체양상은 파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동서담장석렬이 건물지를 둘
러싼다고 추정해볼 때 전체배치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장과 건물지에서‘玄化寺’명문기와가
모두출토되기때문에 1호담장지와건물지는같은사역안에포함되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기와문양에있
어서 1호담장지가건물지보다이른것으로보아, 시기차이를두고축조하였을가능성이높다. 2호 담장지는
1호담장지와 약 24m 떨어져 있고 안쪽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어 건물지는 확인할수 없었으나, 일부 석렬
이 노출되고 기와편이 출토되어 건물지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1호 담장지와 담장구조, 기와의 명문,
유물의양상도유사하기때문에같은寺域에속했던것으로판단된다. 
유물은 기와류, 자기류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불상대좌가 1호 담장지에서 1기 확인되었다. 기와류는 암막

새와, 명문기와를비롯해각종문양이시문된평기와가출토되었다. 명문은 주로암키와에서나타나며, 방곽
으로 나누어 左書로 양각하였다. 내용은‘玄化寺’, ‘癸卯年’, ‘卍’, ‘完念惠’, ‘寺築(?) 명문이 확인되며, 干
支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癸卯年에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명문의 내용은 확인된 자를 조합해보면‘癸卯
年’, ‘玄化寺築(?)完念惠用’26) 으로‘계묘년에현화사축성(?)이 완료되니 은혜롭게 사용되기를염원한다.’
는 내용의 跋願文으로 추정된다. 기와의 문양은 거치문, 변형어골문, 사격자문, 방곽문, 청해파문, 복합문,
동심원문 등 다양한 문양을 시문하였다. 특히, 1호담장지에서 출토된 어골문, 변형어골문 등의 문양이 시문
된기와는고려말에서조선전기에주로유행하는형식으로보인다27).
자기는주로분청사기, 백자가출토되며청자도일부확인된다. 분청사기는인화기법, 귀얄기법, 음각기법

이 주로 사용되었고, 화문, 점열문, 나비문 등의 문양이 시문되었다. 기형은 대접, 접시가 주류를 이룬다. 백
자는 대접, 접시, 종지 등의 기종이 주류를 이룬다. 제작시기는 분청사기의 시문양상과 백자의 기형으로 보
았을때 15∼16세기에 주로속하는형식으로보이며, 특히 분청사기는최고번성기인 15세기에주로유행하
는형식으로판단된다28).

2. 遺構의 配置와 築造方法에 對한 檢討

본 유적은 교란·파괴가 심하여 일부 유구만 남아있다. 현재 조사된 바로는 작은 규모의 건물지 2기만 확
인된 상태고, 나머지는 담장석렬 및 배수로, 이형유구들이다. 이들 가운데 담장석렬과 배수로, 이형유구는
주목할만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전체배치와건물지를개략해서살펴보고, 담장석렬과배수로, 이형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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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1/2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에는 세사립과 잡물이 섞여있고, 기
면에는 흑점이 발생하였다. 유약은 회녹색이며, 저연과 굽에는 시유되지 않았고, 색조는 갈색을 띤다. 내외
면에빙열이가득하다. 높이 5.1㎝, 복원구경 13.2㎝, 복원굽경 3.8∼5.4㎝
③분청사기접시편(도면 19-2, 사진 17-④)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세사립과 잡물이 섞여 있어 거칠다. 내면에는 인화기법으로 시문된

국화문을중심으로문양대가형성되어있다. 유약은회녹색으로굽에는시유하지않았다. 
현재높이 1.5㎝, 굽경 4.8㎝
④백자대접(도면 19-6, 사진 17-⑤)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고, 1/3정도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잡물이

섞여있어 기면에는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은 담회색이며, 굽 내면에는 시유되지 않았다. 내면에서는 태토빚
음눈이 2개가 관찰되며, 굽에는 둥글게 빚은 태토빚음눈이 1개 붙어있다. 내외면에 빙열이 가득하다. 높이
7.8㎝, 복원구경 15.4㎝, 복원굽경 4.1∼5.2㎝
⑤백자저부편(도면 19-5, 사진 18-⑤)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의 1/2정도만 남아있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었으나, 잡물이 섞여 기

면에흑점이나타난다. 유약은 회색이며, 굽의 접지면에는모래흔적이남아있다. 외면에 빙열이발생하였다.
현재높이 4.5㎝, 복원굽경 5.7∼6.1㎝
⑥백자저부편(도면 19-8, 사진 17-②)
2호담장지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기면에는 흑점이 나타난다. 유약은 회색이며, 굽 근처

에는 시유되지 않았으며, 색조는 갈색을 띤다. 저부 내면에서는 태토빚음눈이 붙었던 흔적이 6곳에 남아있
다. 내외면에빙열이발생하였다. 현재높이 5.9㎝, 굽경 4.8∼6.1㎝

Ⅴ. 考 察

1.  遺構와 遺物의 檢討

본발굴조사에서확인된유구는중복된건물지 2동, 담장지 2개소로 조선시대사지로추정된다. 건물지에
비해서담장석렬은비교적그상태가양호하게남아있으며, 건물지는 2동이중복되어있으나출토유물로보
았을때 시기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건물지의 북쪽으로 건물지의 외곽을 감싸는 듯한 석렬이 돌아
가고 있는데, 이는 북쪽이 경사가 심한 지형이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담장대
신시설한것으로추정되며경계시설을나타내는외곽울타리로판단된다. 
1호건물지는 적심의 양상으로 보아 정면 1칸 외에 다른 구조는 알 수 없으며, 부수시설인 아궁이 및 고래

시설은흔적만일부남아있고상부구조도거의유실되었다. 2호건물지는정면 1칸만남아있으며오른쪽적
심은 1호건물지의고래시설과중복되어있는양상으로보아 1호건물지보다높게축조된것으로보인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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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用’자는 발굴조사시 출토된 기와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표조사시 수습된 기와에‘惠用’명문이 양각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됐다. (사진18-⑧)

27) 徐五善, 『韓國平瓦紋樣의時代的變遷에對한硏究』, 忠南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5년.
28) 姜敬淑, 『韓國陶磁史』, 일지사, 1995.



로 돌들이 상당 범위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담장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곧 무너져내린 담장
유구가 담장석렬 바깥쪽으로도 나왔다면 이러한 논리가 맞지 않겠지만, 실제로 이형유구가 설치되지 않은
담장석렬의 안쪽으로 상당량의 담장석렬이 무너져내렸다. 이는 이형유구가 무너진 담장석열의 일부가 아닌
유속 제어장치이며, 본 유적이 눈에 보이는 경사도에 비해 수압과 토압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추정할 수 있
다.
이상의내용을좀더세분해서각유구별축조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1호 담장지와 2호 담장지의 축조방법은 기본적으로 20-30cm 정도되는 할석을 가지고 양단에 바깥

면을맞추어막돌허튼층쌓기를하였고, 그 사이는 10cm 안팎의할석및기와를채우는방법을채택했다. 여
기서 주목할 부분은 1호 담장지의 축조방법이다. 이는 위치에 따라 뒤로 물려쌓은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
타나는데, 이 또한후면에서흐르는유수를제어하기위한방편또는의장적인측면이고려되어계획된것으
로 보인다. 첫째, 두번째 층은 첫번째 층의 동일 선상에 올려쌓았다. 둘째, 두번째 층이 첫번째 층보다 10-
15cm정도(반단 정도) 뒤로 물려 쌓았다. 셋째, 두번째 층이 첫번째 층보다 20cm 정도(한단 정도) 뒤로 물
려 쌓았는데, 이때 첫번째 층과 두번째 층 사이에 두께가 얇은 돌을 끼워 넣어 구조적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는크게물려쌓은경우와물려쌓지않은경우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후면에위치하여보이지않으며 <
이형유구>가 놓이지 않은 바깥쪽 담장석렬은 반단 물려 쌓은 반면, 안쪽 담장석렬 수압이나 토압을 덜 받는
부분이며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의장적인 면이 고려되어 똑바르게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말해 뒤로 물
려쌓은 담장의 경우 땅하고 맞닿는 면이 더 넓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례해서 마찰력 즉, 수평으로 작용하는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능력이 커진다. 또한 물려쌓지 않은 경우는 수압이나 토압이 작용할 때 그 담장
전체가 거의 동일하게 힘을 전달받지만, 물려쌓은 경우는 최하층에서 힘을 받아 어느 정도 상쇄·분산시킨
후그위층에전달하기때문에담장이무너지지않고오래유지될수있다.
배수로는 남북방향으로 남아있으며 서쪽으로 꺾여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볼 때, 담장석렬과 평행으로 가

다가양단에서경사를따라서쪽으로연장되었을것으로보인다. 동측면은일정깊이만큼파고그위에 10-
20cm 내외의 할석을 1단으로 열을지어놓았고, 서측면은 10cm 내외의 할석을 2, 3단 정도 쌓아동측면과
동일한 레벨을 맞추어 열을 짓고 있다. 특히 배수로 석렬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 견고하
게 쌓은 것을 볼 수 있다. 곧 꺾인 부분을 보면 동측면은 다른 부분보다 큰 할석을 사용하여 넓은 면이 배수
로의 측면이 되도록 놓고 서측면은 3단으로 된 석렬을 조밀하게 쌓아 물살에 패이지 않도록 계획되었다. 또
한 일반적으로 담장과 배수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데, 본 유적의 경우 배수로가 1호담장지
에 매우 근접하게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담장밑으로 들어오는 유수의 양이 많아 좀더 가까이에서
그물을받아배수시키려는목적에서비롯된것으로추정된다.
이밖에 원형석렬유구는 1호담장지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곡선을 이루며 돌아가고

있으며, 현재 10-20cm 내외의 할석들이 1단 정도 경사면을 따라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유구는 1호담장지보다후대에축조되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을뿐, 그 성격이무엇인지는알수없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본 유적은 명문와를 통해 볼 때 사지로 보이지만, 그 구성상 전체적인 계획하에 정연

하게 축조되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생활하기 적합하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모습이 민
가에 가까운 소담한 구성을 한 조그만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유적에서 보이는 1호 담장지,
배수로, 이형유구등이다른유적에서볼수없는특이한구성을하고있어주목할만하며, 여러 가능성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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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및축조방법을중심으로본유적을이해하려한다.

1) 全體 配置 및 遺蹟의 性格

발굴조사된유구는전체 1,400여 평되는조사구역에서등고선으로대략 96∼102m에해당되는부분에
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능선을 따라 놓여져 있는데, 조사 구역내에 교란 및 파괴가 심한 지역이 많아
유구들간의 관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다시말해 각 유구들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비해,
이들을연계해줄매개유구가없다. 
예를 들면 1호 건물지·2호 건물지와 1호담장지간의 떨어진 동서방향 거리는 약 20m에 달하며, 1호 담

장지와 2호담장지간의떨어진남북방향거리는약 24m에달한다(도면6 참조). 그래서 1호건물지·2호건
물지가 1호담장지에둘러싸인건물지일지의문이다. 이는 1호 담장지가운데동서방향담장석열이서쪽으로
계속 연장되어 건물지를 둘러싸고 영역을 조성해 준다고 볼 때 매우 긴 장방형의 영역을 이루게 된다. 이 안
에 축조시기가 다른 1호 건물지·2호 건물지와 더불어 다른 건물지들이 구성되었다고 추정해 볼 때 전체배
치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동서방향 담장석열이 일부분에 해당되므로 좀더 남쪽으
로확장된영역을구성했을수도있고, 남북방향담장석열보다후대에덧붙여져축조된것으로도볼수있으
므로앞서의가정이적절하지못할수도있다. 다만 현재드러난유구상태로는건물지와담장석렬간의관련
여부를 확언할 수 없다. 이밖에 2호 담장지는 1호 담장지와 별개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2호 담장지로
구획되는공간에서는 2기의 민묘와그 안에서석열이일부노출되어건물지의존재가능성을보여주나어떤
성격의 건물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건물지와 담장석열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는 명문와가 출
토됨에 따라 하나의 성격을 지닌 건물군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다만 명문와를 제외한 기타 유물을 통해 볼
때, 각 유구가 모두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1호 담장지는 고려말~조
선초기 건물지 및 2호 담장지는 조선전기의 유구로 추정된다. 이는 선대의 유구인 1호담장지와는 별개로 후
대에 1호건물지, 2호 건물지가조성되었음을보여주고, 이후사찰의규모가커짐에따라남동쪽에 2호담장
지로둘러싸인별도의공간을마련해준것으로추정된다.

2) 담장 遺構와 排水路, 異形遺構 考察

담장유구와배수로, 이형유구의축조배경은영역을구분해주는역할도있지만물과토사로부터보호·제
어하려는 목적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1호담장지의 후면 즉 동쪽이 경사져 있는 점, 1
호담장지와 배수로간의 간격이 채 30cm도 안되게 너무 근접해 있는 점, 하나의 담장석열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 물려쌓은 정도가 다른 점, 1호담장지의 뒤쪽에 5m×1m 정도되는 범위에 걸쳐 얇은 판석을 꼿꼿이 세
워진이형유구를들수있다(도면7 참조). 여기서 이형유구는담장이무너져내린것으로볼수도있겠지만,
자세히들여다보면인위적으로 10cm 안팎의할석을여러겹으로세워서꽂았음을알수있다. 또한 이부분
은 북쪽경사면과 동쪽경사면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토사로부터 담장을 보호해야 했기에, 한면에서 흘러내리
는 것을 제어해야하는 다른 담장에 비해 좀더 견고한 장치를 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 해주는 것은 1호담장지의 정리전 노출 상태이다. 노출 당시 이형유구의 남쪽면부터 담장석열 안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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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그축조배경을추정해보았다. 이는추후더많은자료와조사를통해달리해석될수도있음을밝혀둔다.

Ⅶ. 맺음말

이번 조사는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로 진행되었다. 조사이전 이미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원상이 거의 남
아있지않았다. 따라서건물지의구조와같은근본적인성격을구명하지못하고발굴을종료하였다. 그렇지
만, 조사결과다음과같은역사고고학적정보를얻었다.
우선, 본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하여 볼 때, 그 성격은 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기와와 자기의

기본적인성격으로미루어, 그 중심연대는 15세기경이며, 사찰며은玄化寺라는중요한사실을밝혀내었다.
둘째로, 본 사찰의규모가매우작은편이나, 龍仁縣의구읍취락에속하는사찰로추정되어조선시대읍치

의 건물배치를 살피는 데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용인현의 구읍치인 현재의 용인시 구성면소
재지 일대가 최근 택지개발로 수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와요지, 생산유적, 건물지, 고려시대
∼조선시대 민묘, 관방유적 등이 확인된 사실과 연계할 때, 이번 조사에서의 사찰건물지의 발견은 또 다른
구읍취락의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런 고고학에서의 발굴조사 성과와 고지도에서 확인되는 읍치에 관
한내용을다각적으로분석하면조선전기읍치에관한중요한건축사적자료가되리라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담장지 2기는 조선전기 일반건축에서의 담장의 축조 방식에 대한 또

다른자료라평가된다. 특히, 그 구조가토사와유수를방지할목적으로하고있는점은추후다른자료의축
적과함께, 담장지연구의좋은자료가되리라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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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②

사진 1. 유적 원경(①), 조사전 전경 (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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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건물지·1호 담장지 전경(①), 건물지 전경(②)

①

② ②

사진 3. 건물지 조사중 전경(①), 건물지 조사완료후 전경(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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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건물지 전경 및 건물지 아궁이시설(①), 건물지 남북 토층도(②), 건물지 아궁이 시설(③), 
건물지 적심세부(④)

①

②

④③

②①

④③

⑥⑤

사진 5. 건물지 출토유물 문양기와(①, ③, ⑤, ⑥), 명문기와(②, ④)



56 57

②

사진 7. 건물지 출토유물(자기류)

①

②

⑥⑤

③

④

⑦ ⑧ ⑨

⑪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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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건물지 출토유물, 문양기와(①, ⑤), 명문기와(②, ④), 철솥편(⑥)

②

③

⑤

⑥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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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진 9. 1호 담장지 조사완료후 전경(①), 남북담장석렬 전경(②), 남동장벽 모서리 상태(③), 유물출토상태(④)

①

③

④②

사진 8. 1호 담장지 조사전 상태(①), 트렌치내 유구 노출광경(②), 1호 담장지 내부 조사중 상태(③)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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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1호 담장지 북측 이형유구(①·②), 1호 담장지 동서담장석렬(②), 2호 담장지 전경(③)

불상대좌

②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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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1호 담장지내 배수로 전경(①) 및 1호 담장지 전경(북 → 남)(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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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1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 기와류)

① ②

④ ⑤

③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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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2. 2호 담장지 동서·담장석렬 전경(①), 남북담장석렬 전경(②), 유물출토상태(②), 2호 담장지 전경(남→북)④

②

④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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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1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기와(③), 문양기와(①~②, ④~⑤))

① ②

③

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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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4. 1호 담장지 출토유물 (명문기와(①~③·⑤), 문양기와(④·⑥))

① ② ③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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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1·2호 담장지 출토유물(자기류)

⑤

⑥

①

④

②

③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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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6. 1·2호 담장지 출토유물(명문기와( ②~⑥, ⑧), 암막새(⑦), 문양기와(①, ②))

①

⑤ ⑥ ⑧

⑦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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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8. 1·2호 담장지 수습유물(자기(①~⑥), 불상대좌(⑦), 지표조사 수습기와(⑧)

①

③

⑤

⑦

②

④

⑥

⑧ ②

사진 19. 4구역 트렌치 상태(①)및 트렌치 세부모습(②)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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